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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13(토)�예레미야� 25-29장� �누가�참�선지자인가?

하나님은�예레미야에게�조력자를�보내�주셨습니다.

서기관�바룩은�동역하며�그의�고난에�동참했고(32:12, 45:3),

요시야�개혁의�중추에�서�있던�사반 가문은(왕하22장)

위기에�빠진�예레미야를�구하고�예언�장소를�제공하며

왕/고관들과의�사이에서�다리�역할,�완충�역할을�했습니다.

(26:24, 36:11-13,25)

반면,�많은�제사장과�선지자들은�예레미야를�대적했습니다.

특히�거짓선지자들은�예레미야와�상반된�예언을�전했습니다.

재앙과�칼,�기근을�부정하고�샬롬,�평강만을�외쳤습니다(6:14,8:11).

하나님을�등지고�백성들과�영합하며�권력과�부를�쫓았습니다(18:18, 5:27-28).

하나님은�거짓�선지자들의�행태를�신랄하게�고발하십니다(23:9-40).

참�선지자와�거짓�선지자의�분별은�쉽지�않았습니다.

둘�다�하나님의�이름으로(messenger formula) 예언했고,�상징행위를�했습니다.

더구나�거짓선지자�하나냐의�예언은� <민족주의적>�성향이�강했고,

참�선지자인�예레미야의�예언은�다분히� <친�바벨론�적>이었습니다.

예레미야는�하나냐의�예언에� ‘아멘’으로�반응합니다(28:6).

이는�하나님의�역사를�함부로�단정�짓지�않는�겸손함입니다.

그는�하나냐를�통해서도�일하실�수�있는�하나님의�주권을�인정했습니다.

주신�정확한�말씀�외에는� <내가>를�주어로�신중하게�말합니다(28:7).

특정�말씀을�받았다고�그의�생각�전체가�하나님�말씀은�아니기�때문입니다.

그러나�하나냐는�모든�것을� <하나님>�말씀인�듯�선포하며,

자기�예언만�하나님�말씀이라는�태도를�보입니다(28:2,11).

말씀을�분별하는�일은�하나님의�시간을�요합니다.

<메시지의�내용>보다도�예언의�증험과�성취가�중요합니다(28:9, 신18:22).

누가�참�선지자인가?하나님과�선지자�자신이�가장�잘�알�것입니다(23:16-22).

나는�겸손과�신중함으로�하나님�말씀을�대합니까?

❶ 겸손과�신중함으로�하나님의�뜻과�일하심,�성취에�집중합니까?
❷ 나의�뜻대로�해석하고�평가하며�섣불리�단정�짓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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